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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뭔지]
아파트 위층과 아래층에 사는 두 남자가 술집에 마

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위층 남자가 물었다.

“자넨 요리 못 하는 여자가 좋은가?” 

아래층 남자가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니.” 

그러자 위층 남자와 아래층 남자의 묻고 대답하기가 

이어졌다.

“그럼 씀씀이가 헤픈 여자는?” 

“그것도 싫어.” 

“촌스러운 여자는?” 

“질색이야!” 

그러자 위층 남자가 정색을 하며 물었다.

“그런데, 당신은  왜 내 마누라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

이는 거지?” 

[약속] 
선생님이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고 있는 멀구를 엄하

게 꾸짖으며 말했다. 

“멀구야, 너 장난 안 치고 얌전히 있기로 약속했어, 

안 했어?”

멀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했어요.”

“그럼 장난치면 혼나기로 한 것도 알겠지?”

그러자 멀구가 씩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가 약속을 안 지켰으니까, 선생님도 약속 지킬 필

요 없어요. 제가 봐 드리죠.” 

[통역]
텍사스주 러레이도에서 한 남성이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되었다. 그는 영어를 못 하는 히스페닉이었다. 하

지만 그를 체포한 경찰은 스페인어를 하지 못했다. 그

래서 수소문 끝에 스페인어 통역을 구해 심문하였다. 

보안관은 강도 용의자의 배에 권총을 들이대면서 통

역을 맡은 멕시코인에게 말했다. 

“이름이 마누엘 곤잘레스냐고 물어봐.” 

통역이 말했다.“그렇대요. 이름이 마누엘 곤잘레스

래요.”

“그럼 러레이도의 퍼스트 내셔날 은행에 간 적이 있

느냐고 물어봐.” 

“간 적이 있대요. 그리고 자기가 은행을 털었다고 고

백했어요.” 

보안관이 총을 더욱 바싹 들이대면서 말했다. 

“됐어. 그러면 돈을 어디다 뒀는지 말하라고 그래. 불

지 않으면 방아쇠를 당길 거라고.” 

강도는 얼굴에 진땀을 뻘뻘 흘리며 스페인어로 중얼

거렸다. 

“쏘지는 마십쇼. 집에는 아내와 아이들이 넷이나 있

습니다. 돈은 집 뒤 우물에 숨겨 뒀습니다.” 

용의자의 말을 통역은 경찰에 이렇게 말했다. 

“나으리, 이놈이 나으리더러 닥치라는데요. 하나도 

겁 안 난대요. 솔 테면 쏘래요. 그냥 쏴버려요!”

[예술 vs 외설]
1. 눈물이 나면 예술이고, 군침이 돌면 외설이다. 

2. 보고 마음(心)에 변화가 생기면 예술이고, 몸(身)에 

변화가 생기면 외설이다. 

3. 처음부터 봐야 이해가 가면 예술이고, 중간부터 봐

도 상관없으면 외설이다. 

4. 감정이 상반신으로 오면 예술이고, 하반신으로 오

면 외설이다. 

5. 자막을 봐야 하면 예술,  필요 없으면 외설이다.

[기억력]
어떤 부인이 친구에게 말했다. 

“남편의 기억력이 너무 나빠 이혼해야겠어.” 

“겨우 그것 때문에 이혼한단 말이야?” 

친구가 묻자 그녀가 말했다. 

“내 남편은 젊은 여자 옆에만 가면 자기가 결혼했다

는 사실을 잊어버린단 말이야!” 


